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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강연 1

AI는 답을 주는데 
사람들은
왜 여전히 
지식을 찾는가?

<위대한 수업>으로 본
'지식의 효용'과 '이용자'의 발견

- 김민태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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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교사를 넘어
사유하고 실천하는 교사로

주제강연 2

한 권의 책, 
한 번의 대화,
한 사람의 변화

교원 인문 인사이트가 여는
공교육의 인문학적 성찰

- 박준형 박사



한 권의 책, 한 번의 대화, 한 사람의 변화

교원 인문 인사이트가 여는 공교육의 인문학적 성찰

박준형 연구위원 / 교육학박사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정책연구부



국어교육학 박사(현대문학교육전공), 중등 정교사(국어), 한국어교원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전. 부산대학교 지역혁신역량교육연구센터 박사후연수연구원

전. 국립특수교육원 국정교과서 감수위원(5종)

전.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수학·정보 교과용도서(AIDT) 검정심의회 연구위원(표기·표현)

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계약교수(국어교육론, 국어 교재 연구 및 지도법, 문학교육론 강의)

미래교육센터, 과학교육연구소(겸무), AI 디지털 융합 교육 혁신 플랫폼 사업단(겸무), IB 글로벌교육센터(겸무) 등

전. 경북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계명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등 전공/교양/교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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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 서·논술형 평가 구조 설계
이상화 시의 리질리언스 시학
한국영화에서 표상된 시(詩)의 문화자본적 속성 연구
초등 통합교과에서의 문학의 위상 분석 -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
현대문학 교육에서 디지털 소양의 구현 방향
디지털 시민성의 대두와 현대시 교육 : 닐 포스트먼의 교육철학을 중심으로
권정생 시에 나타난 장소기반 공동체와 사회자본 연구 - 안동 일직 지역성을 중심으로 -
미적 경험의 교육적 변주 - AI·디지털 융합 현대시 공간 교육 -
지역문학으로서의 현대시 공간 교수 설계 연구
중등 국어과 예비교원의 인공지능 융합 문학교육에 대한 인식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를 위한 고등학교 문학교육의 교수-학습 방안 제언
AI·디지털 융합 교육을 통한 현대시 공간 교육의 확장 - 리미널리티(Liminality)의 관점에서 -
권정생 소년소설 몽실언니의 장소성에 기반한 연민 분석
학교 문법에서 모음 축약과 반모음화 기술의 일관성 문제
창의성 신장을 위한 AI·디지털 융합 국어교육 사례 연구 - 3D Creation & coding SW 활용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가 지역 문학을 다루는 방식 -성취기준 구현 단원을 중심으로-
TBL을 활용한 석사과정 예비 한국어교원 대상 한국문학교육론 수업 사례 연구
문학 공간 교육을 위한 3D creation & coding SW 활용의 의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대구·경북 지역 문학 수록 양상 연구
토포필리아 함양을 위한 지역 문학콘텐츠 활용 방안 - 대구, 이상화 시인을 중심으로 -
통섭형 전문인력으로의 미래형 육군 양성 및 관리 방안
3D creation & coding SW를 활용한 현대시의 ‘공간’ 교육 방안
문학공간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이호우 문학의 지역성 및 문학콘텐츠로의 가능성 검토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에 드러난 ‘연민’ 연구 - 마사 누스바움의 ‘연민’ 이론을 중심으로 -
방언의 효과를 고려한 소설교육 방안 -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을 중심으로 -





커뮤니케이션북스 AI 총서



01. 시대의 변화 속 빅테크는 인문학을 호출하다.

기술 혁신의 내부에서 다시 묻는 인간과 교육의 본질적 가치

03. 경북교육의 혁신: 교원 인문 인사이트

공교육 기반의 디지털 라키비움 구축과 교원의 주체적 사유 실천

02. 인문학의 장이 변화한다.

디지털인문학과 디지털인문학 교육

순서



01. 시대의 변화 속 빅테크는 인문학을 호출한다.

기술 혁신의 내부에서 다시 묻는 인간과 교육의 본질적 가치



인문학의 위기?







“Knowledge is no guarantee of goodbehavior, but ignorance is a virtual guarantee of bad behavior.”

(지식이선한행동을보장하지는않지만,무지는사실상나쁜행동을보장한다.)

인문학교육의쇠퇴는 “useful profitmakerswithno imaginations”(상상력없는유용한이익창출자들)만을양산할위험이있다.

인문학의위기는단순한취업률문제가아니라민주시민성의위기이다.

—MarthaC.Nussbaum,『Not forProfit:WhyDemocracyNeeds theHumanities』(2010)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이 호출한 인문학(Humanities)

기술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

기술이인문학및교양와결합될때,우리의마음을울리는결과가나온다.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이 호출한 인문학(Humanities)

“Studying the humanities is going to be more important than ever.”

“인문학 공부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AI systems are already quite good at many STEM tasks. What we will need people for is critical thinking,

the ability to interact with other people, and to interpret themselves and society.”

“AI 시스템은 이미 많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과제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필요로 하게 될 것은 비판적 사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과 사회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이 호출한 인문학(Humanities)

“As AI takes over more of the technical and analytical work, empathy and EQ will become the core skills for the future.”

“AI가 더 많은 기술적·분석적 업무를 맡게 될수록, 공감 능력과 감성 지수(EQ)가 미래의 핵심 역량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이 호출한 인문학(Humanities)

“My advice to people is: develop critical thinking, learn new technologies, grow your EQ, learn how to behave in meetings,

how to communicate, how to write. Those soft skills will matter more in an AI world.”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이렇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EQ를 키우고, 회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소통하고 글을 써야 하는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프트 스킬이 AI 시대에는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이 호출한 인문학(Humanities)

1. 시대적 배경: 디지털 고도화와 인문학적 역량의 강조

• 현상과 문제의식

• 정보의 폭발적 증가(데이터·알고리즘·자동 생성 콘텐츠의 일상화)

• 정보의 진실성·맥락성·윤리성에 대한 판별 난이도 급증

• 패러다임의 전환

• 단순 계산·습득 능력 → 의미 판별, 타자 이해, 공공적 판단 능력으로 중심 이동

• 빅테크 경영자들의 인문학 강조는 낭만적 수사가 아닌, 기술사회 속 실질적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혁신의 조건으로서의 '인간 중심적 사고'를 호출하는 징후

2. 교원교육의 책무: '교육적 번역가'로서의 교사

• 학교의 역할: 기술사회의 변화를 가장 먼저 교육적 가치로 번역하는 공간

• 교사의 역할: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 번역을 수행하는 핵심 주체

• 교원의 인문학 역량의 재개념화

• 고전 지식의 단순 축적이나 독서 이력의 나열(과거 회귀적 교양론)

• 기술 환경 속에서 인간과 교육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학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미래지향적 실천론)



02. 인문학의 장이 변화한다.

디지털인문학과 디지털인문학 교육



피에르 부르디외의 장(場, Field)

아비투스는행위자들의 ‘지속적인성향의체계’(system of enduring disposition)로서, 행위자가속한특정한사회속에서이미당연한것으로
받아들여지는지배적인지도식이나분류체계로서 ‘구조화된구조’ (structured structure)인동시에일상적인맥락속의구체적인실천을
가능하게하고그를통해새로운인식과분류를유발하는 ‘구조화하는구조’(structuring structure)라할수있다(Bourdieu, 1990; 2000)

장은행위자들의실천을유발하는객관적조건이라할수있다. 장은개인의주관적의도로환원할수없는 ‘객관적인위치들의관계’혹은
‘객관적인권력관계의망’이다. 사회공간속에서행위자들의위치는자신이가지고있는 ‘자본의총량’, 그리고자신이속한장에서특화된자본과
다른자본들사이의 ‘상대적구성’에의해정해진다(Borudieu, 1987: 4)

Habitus

Field



디지털인문학과 디지털인문학교육



디지털인문학과 디지털인문학교육



03. 경북교육의 혁신: 교원 인문 인사이트

공교육 기반의 디지털 라키비움 구축과 교원의 주체적 사유 실천



경북교육청의 지향과 주체적 선언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원 인문 인사이트’는

교사들이 인문 지식을 주체적으로 생산·공유·전시하는

공교육 차원의 혁신이자 교사가 주체가 되는 인문학의 실천 모델

인문학패러다임의변화와공교육

폐쇄성에서 열린 참여형 장으로

전통적인 인문학은 전통적인 아비투스 중심의 폐쇄적인 장에 존재해 왔음

그러나 오늘날의 인문학은 AI 디지털 대전환과

교육 현장·교육 주체의 능동적 변화 등을 토대로

유동적이며 역동적으로 재편되고 있음



교원 인문 인사이트: 4단계 성장 로드맵

01. 감응 (感應)

일상에서 다가오는

'단 한 줄의 문장'을 포착하고, 

디지털 기록을 통해

스스로 성찰의 계기 마련하기

02. 사유 (思惟)

내 마음에 잔잔하게 머문

질문을 바탕으로, 

나의 구체적인 교실 수업 경험과

생활 교육 맥락 연결하기

03. 성찰 (省察)

권역별 소규모 공동체 연구회

및 라운드 테이블을 거치며

타인의 서사를 통한 깊이 있는

관점 확장

04. 실천 (實踐)

학교 현장에서의 가치 지형을

재구성하고, 동료와 학생 삶과의

상호작용 속에 구현되는

공적 지식 자산화



경북 교원 인문 인사이트

L + Archiv + eum

라키비움: 2000년대 초반 미국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정보대학원장인 Megan Winget 등에 의해 체계화됨

전통적으로 지식 생태계를 삼분(三分)해 왔던 LAM(Libraries, 

Archives, Museums) 기구 간의 장벽을 허물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자원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함

•도서관 (Library):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 인쇄 매체 중심의 고도로 분류된

정보의 '제공 및 대출' 기능

•기록관 (Archives): 조직이나 개인이 생산한 일차 사료

(Primary Sources)의 '보존 및 증거적 가치' 입증 기능

•박물관 (Museum):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유물(Artifacts)의

'전시 및 시각적 재현' 기능



L Archiv eum

경북 교원 인문 인사이트



교사는 단순히 인문학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서평과 대화를 통해

스스로 인문학 장의 규칙을 재구성하는 핵심 행위자(Agent)로 기능함

교원 인문 인사이트의 3대 핵심 가치

수혜자에서 주체적 행위자로

대학과 산업계 중심의 엘리트 인문학에서 벗어나, 

가장 인간다운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하는 일상의 학교 현장을 실천적 인문학 생산의 본령으로 함

학교 현장의 실천적 중심화

현장밀착형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문학이 대학 및 연구소의 현학적 분석에 갇히지 않고,

교사들의 디지털 글쓰기와 플랫폼 연대를 통해 역동적으로 재창출됨



Q&A
인간 중심의 사유를 여는 경북 교육, 그 아름다운 연대와 연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경북교육 정책·연구 이슈페이퍼 제2026-04호”로 원고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박준형

054-840-2268

parkjh954@gyo6.net


	주제강연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
	슬라이드 4
	슬라이드 5
	슬라이드 6
	슬라이드 7
	슬라이드 8
	슬라이드 9
	슬라이드 10
	슬라이드 11
	슬라이드 12
	슬라이드 13
	슬라이드 14
	슬라이드 15
	슬라이드 16
	슬라이드 17
	슬라이드 18
	슬라이드 19
	슬라이드 20
	슬라이드 21
	슬라이드 22
	슬라이드 23
	슬라이드 24
	슬라이드 25
	슬라이드 26
	슬라이드 27
	슬라이드 28


